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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우리나라 국민은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고 있으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칼로리의 65%가 넘는다. 최근에는 단순당(식이로부터의 단당류와 이당

류의 총합)의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당

섭취량이 5년 내에 WHO 권고량이 50g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구사회에서는 당 섭취 실태에 대한 많은 거론이 있었으며

문제시 되어 당 섭취실태에 대한 단위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

서는 당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성인의 탄수화물과 단

순당 섭취수준을 간단하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개발

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탄수화물 및 단순당에 대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24시간회상 자료와 접근 가능한 단순당 함유량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탄수화물에 대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의 선정은

contribution analysis와 stepwis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활용한

양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순당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섭취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식품/음식에 대한 단순당 함유량 데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경로를 통한 질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조사지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여 재검사 신뢰도 수준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상대타

당도 평가를 위해 동일인에게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ii -

본 연구 결과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총 37개의

음식/식품 항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9단계의 섭취빈도 응답항목, 각 음식항

목별 3단계의 1회 섭취분량 항목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반복 조사한 조사지

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상관계수와 분류일치도 측면에서도 상관성을 보였다.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 자료의 비교를 통한 상대타당도 평

가 결과, 평균 비교, 상관계수, 분류일치도, 준거타당도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평가

결과 적절한 수준의 재검사 신뢰도와 상대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 수준을 간편하고 빠

르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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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서양문화권 나라와 달리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가 발달되

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0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6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FAO/WHO

정의에 의하면 “당(Total sugar)”이란 식품에 존재하는 포도당, 과당 등의

단당류와 맥아당, 유당, 서당인 이당류를 총한다. 미국 USDA(United States

Departmenf of Agriculture)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품을 가공할 때 단

맛을 내기위해 첨가되는 설탕이나 시럽을 단순당 또는 첨가당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설탕, 옥수수시럽, 당밀, 덱스트로즈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는 과일 및 우유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1.4g으로 2008년에 49.9g에 비해 23%나 증가하였으며 주식을 통한 당 섭

취량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2008년 19.3g에

서 2010년 27.3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당류 섭취량 평가결과 발

표 보도자료). 과거에는 곡류를 통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지만 최근에

는 서양음식 발달과 빵, 음료수 등의 잦은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최근 이러한 탄수화물 및 단순당의 과도한 섭취가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수화물 및 높은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많은 양의 설탕 섭취는 인슐린저항증, 고중성지방혈증, 고

혈압, 대장암, 췌장암 등의 암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었다(Michaud 등 2005; Michaud 등 2002; Dhingra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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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ud(2005)는 20년동안의 전향적인 코호트연구를 통해 탄수화물, 당지

수, 설탕, 또는 과당의 섭취가 높은 남성의 27-37%가 대장암 위험성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Dhingra 등(2007)의 탄산음료을 통한 단순당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탄산음료를 하루에 1잔 이상 마시는

성인이 마시지 않는 성인보다 대사증후군의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발병율

또한 1잔 이상 마시는 성인에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 (2008)의

연구에서는 20-64세 중년여성의 탄수화물 섭취량과 허리둘레가 유의한 상관

성을 보였다.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식이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발병과 예방에 대

한 식이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생이전의 식습관 파악이 중요하다. 식

생활이 만성질환에 끼치는 영향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평상적인 식이섭취

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식이섭취조사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역학조사에

서 많이 사용되는 식이평가도구로는 24시간 회상법, 식사기록법, 식품섭취빈

도 조사법 등이 있다(Ji 등 2008; Kim&Yang 1998). 단기간 내 개인이 섭취

한 식품 및 영양소 평균 섭취량 파악을 위한 식이평가 도구로는 24시간 회

상법(24-hour Recall Method)과 식사기록법(Dietary Record)이 사용된다. 하

지만 Willett & Hu (2006)는 24시간 회상법 또는 식사기록법은 장기간의 식

품섭취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역학연구

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Food Frequency Question)는 Burke의 식이력 조사법(diet history)을 모체

로 개발된 장기간의 식품 섭취빈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내 절대섭

취량 추정에는 부적합하지만 장기간의 평소 식품섭취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는 용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도 많은 인원을 대상으

로 조사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조사지가 영양역학 연구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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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사용되고 있다(Hankin 등 1975; Yim 2003; Willett & Hu 2006;

Willett & Hu 2007).

서양에서 개발된 탄수화물 또는 단순당 관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로는

Barclay 등 (2007)이 개발한 총 탄수화물 및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섭

취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가 있다. 또한 위장장애와의 연

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FODMAP(Fermentable Oligo- Di-

Mono-sacchariedes And Polyols)섭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지

(Barretr 등 2010)와, 청소년의 설탕섭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

도 조사지 개발 및 유효성 확인 연구(Kiwanuka 등 2006)가 있다. 하지만

식생활은 지리적·문화적인 영향으로 나라마다 즐겨먹는 식품과 조리방법 등

에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량화된 식품의 형태보다는 볶음류,

양념류 등의 조리된 음식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조

리방법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로는 성인의 식생활 양성을 고려

한 조사지(Kim 등 1996; Lee 등 1997; Pailk 1995)가 있으며, 노인 또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조사지(Won 등 2000; Lee 등 2002; Yim 등 2003)

도 있다. 앞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들은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수준

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사지의 식품항목 개수가 보통 87~98개정도로 음식항

목수가 너무 많아 조사에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섭

취수준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단순당 섭취 추정은 불가능하다. 일상 식이섭

취량 평가가 아닌 특정 식이요인 섭취량 추정을 위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로는 Son 등(2007)의 성인의 나트륨 수준 파악, Kim 등(2010)의 중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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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섭취 파악, Han 등(2012)의 가임여성의 엽산 섭취 추정을 위한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 등의 다양한 조사지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성인의 탄

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는 조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는 이

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간편하고 빠르게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우리나라 식생활이 반영되어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유용한 식이

도구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편하

게 자신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및 상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 파악을 위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개발하고

그 재현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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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개발

1) 기초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 조사를 위한 식품섭취빈

도 조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 ~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여한

만 2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 대상자의 24시간회상 자료를 기초자료로 이용

하였다. 총 18,830명의 해당 연령 대상자 중 식이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루 총 섭취 에너지가 500kcal 미만 또는 4000kcal 초

과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총 11,628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1은 대상자

선정의 flow ch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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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4시간회상 참여자 20세 ~ 70세 (n=18,830)

→ 만성질환자,

에너지섭취 부적절한 대상자 제외

(n=7,202)

최종 대상자 선정 (n=11,628)

Fig. 1. 대상자 선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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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수화물 음식/식품 목록 선정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포함된 탄수화물 음식/식품 항목의 선정은 국민건

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한 선행 연구(Kim 2008; Yun 2013)와 유사한 단계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음식과 식품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음식코드를 모두 추출한 후

개별 검토를 실시하여 동명 또는 유사 음식을 통합하였다. 통합 후 탄수화

물에 대하여 기여도분석법(Contribu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절대적 섭취량

에 기여도가 0.5% 이상인 음식을 선정하였다. 이후 개인간 변이에 기여하는

음식 도출을 위하여 기여도분석법에서 유지된 음식코드를 독립변수로, 탄수

화물 섭취량을 종속변수로 두어 단계적 다중회기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다중회기분석 결과 개인간 변이의 80%

를 설명하는 항목을 탄수화물에 대한 FFQ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3) 단순당 음식/식품 목록 선정

단순당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개인별 1일 총 섭취량 자료를 제

시하고 있지 않으며 음식 및 식품에 대한 단순당 함유량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경로를 이용하는 반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경로에서는 탄수화물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 선정을 위한 다중회기

분석 결과에서 탄수화물 개인간 변이의 80% 밖의 음식 중 1회 섭취량 당

단순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단순당 함유량 확인은 미

국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Release 26 of the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와 CAN-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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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2011) 음식

DB에 사용된 표준 음식 레시피를 참조하였다. 일품요리의 경우, 외식음식영

양성분 데이터베이스(식품의약처)를 참고하였고 시판되는 가공식품(스낵류,

음료류)은 해당 식품회사의 영양성분표를 참조하여 함유량을 산출하였다.

두번째 경로에서는 탄수화물 주요 급원 음식 이외의 다빈도 음식 중 단순당

함유 음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24시간회상 자료 내에서

“당류 및 그 제품” 식품군으로 분류된 식품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코드

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음식코드 중 대상자의 최소 0.5% 이상이 섭취한 음

식코드를 남긴 후 코드별 식품재료가 단순당 급원식품을 포함하는 경우 이

에 대한 출현빈도와 1회 섭취량을 검토하였다. 세번째 경로는 국민건강영양

조사 24시간회상 자료 내에서 “가공식품, 신규가공식품 데이터베이스”와 연

결된 식품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코드를 도출하여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최소 0.5% 이상이 섭취한 음식코드를 정렬하였다. 음식코드별 단순당 관련

식품재료의 섭취 빈도와 1회 섭취량 검토한 후 앞선 단계에서의 기선정 음

식을 제외한 후 선정된 음식을 추가하였다. Fig. 2에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식품 목록 선정 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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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식품 목록 선정 과정

탄수화물 단순당

유사한 음식코드

통합
① 첫 번째 경로 ② 두 번째 경로 ③ 세 번째 경로

↓ 탄수화물

개인간 변이의

80%밖의 음식에서

단순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항목 도출

“당류 및

그 제품”

음식코드 도출

“가공 식품,

신규가공식품

데이터 베이스”

음식코드 도출

절대 섭취량에

기여하는 음식 도출

↓ ↘ ↓ ↙

개인간 변이에

기여하는 음식 도출
대상자의 0.5% 이상이 섭취한 항목 도출

↓ ↓

탄수화물에 대한

중요 음식 선정

섭취빈도와 1회섭취량에 기준하여

단순당에 대한 중요 음식 선정

↘ ↙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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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분량 및 섭취 빈도 항목

선정된 음식/식품 목록에 대한 1회 섭취량 항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4시

간회상자료로부터 나타난 평균 1회 섭취량에 기초하여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50%, 100%, 150%의 세가지 크기의 섭취량을 제시하였다. 각 음식/식

품에 대한 섭취빈도는 거의 안 먹음, 한달에 1회, 한달에 2-3회, 일주일에 1

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6회, 하루에 1회, 하루에 2회, 하루에 3회의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평가

1) 자료수집

개발된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

자는 서울시와 춘천시 소재의 3개 대학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전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부터 약

한 달의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쳐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주말 1일이 포함된 총 5일간의 식사일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1일의 식사일기는 1인당 약 20분 동안 대면 면접을 통하여

24시간 회상법(24-hour recall method)으로 조사하였다. 나머지 4일의 식사

일기는 자가기록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연속된 날이 아니라 최소 하루는

건너서 식사일기 작성을 권유하였으며 외식, 잔치 등의 특별한 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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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식사 한 날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반복되는 식사를 피하고 일상

적인 식사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대상자가 식사일기 자가기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식품, 음식 카드와 목측량 및 식사일기

예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사일기 작성 시 의문사항

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

막으로 회수된 식사일기는 훈련된 연구원에 의해 검토 및 확인 작업이 거쳐

졌다.

2) 신뢰도 평가

재검사신뢰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대상자의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와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한 달 간격으로 반복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2(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총 110명의 재검사신뢰도 평가 연구 참여자 중 식품섭

취빈도 조사지 항목에 대해 모두 기입하지 않아 완성도가 낮은 2명을 제외

한 총 1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1회 기준량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함유량은 기본적으로 CAN-Pro

4.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2011)의 식

품성분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CAN-Pro 4.0에 제시 되어 있지 않은 일

부 음식/식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식 영양성분자료집, Release 26 of

the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식품포장지

에 제시된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대상자의 1일 평균 탄

수화물과 단순당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2차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섭취량 비교에 대한 검정은 paired t-test로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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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와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 식품군 섭취빈도와 탄수화물과 단순

당 섭취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과 spearman 상관계수로 나타내었으며 0.5

이상인 경우 상관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Masson 등 2003). 아울러 식품섭

취빈도 조사지에 의한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을 5분위로 분류한 후,

동일 대상자의 1차와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간 분류 결과의 일치확률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weighted Kappa값을 구하였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

섭취수준이 동일 수준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일치비율, 동일 또는 바로 옆의

수준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근접 비율로 분류하였으며, 조사지 간의 결과

가 양극단으로 존재하는 대상자는 불일치 비율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Kappa값은 일반적으로 0.4이하를 낮은 일치도로 평가한다(Masson 등

2003).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05에서 실시하였다.

3) 타당도 평가

타당도 평가는 대상자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 자료 비교를 통

하여 실시하였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기록이 회수된 62명 중 4명은

식사일기의 음식명 및 섭취량 기입이 올바른 형식에서 벗어나 평소 섭취량

환산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총 58명을 최종 대상자의 자료로 이용하여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와 식사일기간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 비교를 위해 Paired-t test를 실

시 하였다. 또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 3분위

에 따른, 식사일기로 부터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급원 식품군별 섭취량의

추이 변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ROC GLM을 활용하여 P for trend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AS 9.2(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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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Cary, NC, USA)로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05에

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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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개발

앞서 연구개발 방법 및 내용 단락에서 제시된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Fig. 3과 같다. 조사지 개

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대상자 총 11,628명이 보고한 음식코드는 2,422개의

항목이였다. 모든 음식코드에 대한 음식명 검토를 통해 동명 또는 유사 음

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2,422개의 음식코드 중 동명 음식을 통

합한 뒤 전체 대상자의 0.2% 미만이 섭취한 음식코드는 삭제하여 366개의

음식코드를 도출하였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개별 검토를 통하여 유사 음식

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총 307개의 음식코드가 도출되었다. 307개의

음식코드 중 탄수화물의 절대 섭취량에 0.5% 이상 기여한 음식은 110개였

다. 전체 섭취량의 탄수화물 주요 급원 음식 총 110개의 음식 코드 중 개인

간 변이의 중요 음식 30개(쌀밥, 잡곡밥, 라면, 자장면, 청량음료, 비빔밥, 빵,

볶음밥, 포도, 김밥, 현미밥, 냉면, 배, 과자, 떡만두국, 잔치국수, 단감, 아이

스크림, 콩밥, 사과, 흑미밥, 맥주, 보리밥, 귤, 우유, 커피, 요구르트/요거트,

군고구마, 과일주스, 배추김치)를 도출하였다. 이 중 12개 음식만이 개인간

변이의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쌀밥, 잡곡밥, 라면,

자장면, 청량음료, 비빔밥, 빵(식빵, 카스테라), 볶음밥, 포도, 김밥, 현미밥,

냉면이 탄수화물에 대한 주요 음식으로 선정되었다.

단순당 관련 항목 선정을 위한 첫 번째 경로에서 탄수화물 개인간 변이의

80%밖의 음식 중 1회 섭취량 당 단순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10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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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10개의 음식은 배, 과자, 단감, 아이스크림, 사과, 귤,

커피, 요구르트/요거트, 군고구마, 과일주스이다. 두 번째 경로를 통해 “당류

및 그 제품” 식품코드에서 단순당 식품이 주요 식품재료로 기여한 19가지의

음식(커피, 멸치볶음, 무생채, 돼지불고기, 오뎅볶음, 떡볶이, 오이무침, 잡채,

자장면, 콩자반, 오징어채무침, 탕수육, 무말랭이무침, 피자, 쨈, 사탕, 소불고

기, 무장아찌무침, 돼지갈비구이)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경로에서의 기선정

된 음식은 제외하여 멸치볶음, 무생채/오이생채, 돼지불고기, 오뎅볶음, 떡볶

이, 잡채, 콩자반, 오징어채무침, 탕수육, 피자, 쨈, 사탕, 소불고기, 돼지갈비

구이 총 14가지 음식이 선정되었다. 세 번째 경로에서는 “가공식품, 신규가

공식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순당 식품이 주요 식품재료로 기여하는 28가지

의 음식(커피, 김구이, 우유, 소주, 맥주, 멸치볶음, 요구르트, 라면, 잡곡밥,

청량음료, 잡곡밥, 과자, 된장찌개, 아이스크림, 쌈장, 김치찌개, 간장, 콩나물

무침, 콩나물, 시금치나물, 오뎅볶음, 콩나물국, 호박무침, 계란말이, 카레소

스, 미역국, 미숫가루, 고추장)이 도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앞선 경로에서 기

선정된 음식은 제외하여 쌈장, 고추장 같은 장류 식품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항목들은 마지막으로 개별 검토하여 비슷한 항목들을 통합하였다. 쌀밥, 잡

곡밥을 밥으로 통합하였고 양념고기류(불고기, 갈비), 장(쌈장, 고추장)으로

항목을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지에 포함된 항목은 밥, 비빔밥, 볶음밥,

김밥, 라면 자장면, 냉면, 잡채, 떡볶이, 탕수육, 피자, 빵(식빵,모닝빵,소보로

빵 등), 고구마, 멸치볶음, 어묵볶음, 콩자반, 오징어채무침, 무생채/오이생채,

양념고기류(불고기, 갈비), 장(쌈장, 고추장),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환타

등), (설탕을 넣은)커피, 요구르트(액상), 요구르트(호상), 오렌지주스, 포도주

스, 사과주스, 기타음료(이온음료, 매실차, 유자차, 과즙음료 등), 포도, 배,

단감, 사과, 귤, 쨈,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으로 총 3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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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탄수화물 및 단순당 간이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음식명

섭취빈도

1회 섭취분량
거
의
안
먹
음

한 달 주 일

1회 2-3
회

1회 2-3
회

4-6
회

1회 2회 3회

밥
□ ½공기
□ 1공기
□ 1½공기

비빔밥
□ ½그릇
□ 1그릇
□ 1½그릇

볶음밥
□ ½그릇
□ 1그릇
□ 1½그릇

김밥
□ ½줄
□ 1줄
□ 1½줄

라면
□ ½그릇
□ 1그릇
□ 1½그릇

자장면
□ ½그릇
□ 1그릇
□ 1½그릇

냉면
□ ½그릇
□ 1그릇
□ 1½그릇

잡채
□ ½중접시
□ 1중접시
□ 1½중접시

떡볶이
□ ½중접시
□ 1중접시
□ 1½중접시

탕수육
□ ½중접시
□ 1중접시
□ 1½중접시

피자
□ 1조각
□ 2조각
□ 3조각

빵
(식빵, 모닝빵, 소보로빵 등)

□ ½개
□ 1개
□ 1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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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 ½개
□ 1개
□ 1½개

멸치볶음
□ ½소접시
□ 1소접시
□ 1½소접시

오뎅볶음
□ ½소접시
□ 1소접시
□ 1½소접시

콩자반
□ ½소접시
□ 1소접시
□ 1½소접시

오징어채무침
□ ½소접시
□ 1소접시
□ 1½소접시

무생채/오이생채
□ ½소접시
□ 1소접시
□ 1½소접시

양념고기류

(불고기, 갈비)

□ ½중접시
□ 1중접시
□ 1½중접시

장 (쌈장, 고추장)
□ ½큰술
□ 1큰술
□ 1½큰술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등)

□ ½컵(100ml)
□ 1컵(200ml)
□ 1½컵(300ml)

(설탕을 넣은) 커피
□ ½잔
□ 1잔
□ 1½잔

요구르트 (액상)
□ ½개
□ 1개
□ 1½개

요구르트 (호상)
□ ½개
□ 1개
□ 1½개

오렌지주스
□ ½컵(100ml)
□ 1컵(200ml)
□ 1½컵(300ml)

포도주스
□ ½컵(100ml)
□ 1컵(200ml)
□ 1½컵(300ml)

사과주스
□ ½컵(100ml)
□ 1컵(200ml)
□ 1½컵(3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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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음료

(이온음료, 매실차, 유자차,
과즙음료 등)

□ ½컵(100ml)
□ 1컵(200ml)
□ 1½컵(300ml)

포도
□ ¼송이
□ ½송이
□ 1송이

배
□ 중 ¼개
□ 중 ⅓개
□ 중 ½개

단감
□ 중 ½개
□ 중 1개
□ 중 2개

사과
□ ¼개
□ ½개
□ 1개

귤
□ ½개
□ 1개
□ 2개

쨈
□ 1작은술
□ 2작은술
□ 3작은술

사탕
□ 1개
□ 2개
□ 3개

과자
□ ½봉지 미만
□ ½봉지
□ 1봉지

아이스크림
□ ½개
□ 1개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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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재검사신뢰도 평가

1) 평균 섭취량 비교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FFQ1)와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FFQ2)간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 비교를 위하여 Paired t-test를 하였다(Table 1).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조사된 탄수화물 평균 섭취량은 259.5 ± 102.4

g,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의해 측정된 평균은 251.9 ± 98.3 g로 2회에

걸친 개인내 섭취량 측정값이 다르지 않았다(p=0.365). 1,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 단순당 평균 섭취량은 48.5 ± 34.3 g과 45.6 ± 29.6 g로 탄수화물

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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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FQ1과 FFQ2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평균 섭취량 (n=108)

항목

FFQ1 FFQ2

p1)

mean ± SD

탄수화물 259.5 ± 102.4 251.9 ± 98.3 0.365

단순당 48.5 ± 34.3 45.6 ± 29.6 0.304

1)paired-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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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총 37개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을 밥류, 면류, 반찬류, 빵·서류, 음료

류, 요거트류, 과일주스류, 과일류, 단 간식류로 개념적 유사성을 갖는 10개

군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과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간의 식품군별 섭취빈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pearson 상관계수에서 음료류 0.643, 면류

0.642, 빵·서류 0.594 가 높은 순으로 나왔으며 spearman 상관계수는 음료류

0.668, 단 음식류 0.660, 반찬류 0.622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요거

트류(0.348)와 과일류(0.472)에서 가장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났지만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한 수준이었다. 총 10개 식품군의 pearson 상관계수는 평

균 0.54, spearman 상관계수는 평균 0.57로 둘 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관찰

되었다. Table 3에서는 탄수화물과 단순당 섭취량에 대한 2개의 식품섭취빈

도 조사지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탄수화물에 대한 pearson 및

spearman 상관계수는 각각 0.625, 0.511이였으며, 단순당의 경우는 0.579과

0.616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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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FQ1과 FFQ2간 식품군 섭취빈도의 상관계수 (n=108)

항목
pearson spearman

r p r p

밥류 0.490 <0.001 0.506 <0.001

면류 0.642 <0.001 0.602 <0.001

반찬류 0.532 <0.001 0.622 <0.001

혼합 음식류 0.580 <0.001 0.523 <0.001

빵·서류 0.594 <0.001 0.640 <0.001

음료류 0.643 <0.001 0.668 <0.001

요거트류 0.348 <0.001 0.577 <0.001

과일주스류 0.488 <0.001 0.592 <0.001

과일류 0.472 <0.001 0.308 <0.001

단간식류 0.593 <0.001 0.66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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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FQ1과 FFQ2간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의 상관계수 (n=108)

항목
pearson spearman

r p r p

탄수화물 0.625 <0.001 0.511 <0.001

단순당 0.579 <0.001 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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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일치도

신뢰성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자의 1차 식품

섭취빈도 조사지에서 산출된 섭취 수준과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서 산

출된 섭취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는지를 Fig. 4, 5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탄수화물과 단순당 섭취량을 각각 5분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탄수화물 섭취수준의 분류 결과에서는 43.5%의 대상자가 동일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약 76.9%가 동일 또는 바로 옆의 수준으로 분류되었다(Fig. 4).

아울러 2개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결과가 양극단으로 존재하는 불일치

비율은 0.93%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단순당의 경우는 37.04%의 대상자가 동

일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약 67.6%의 대상자가 근접비율로 분류되었다. 불일

치 비율은 2.78%로 낮앗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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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FQ1과 FFQ2 간 탄수화물 섭취수준의 분류일치도(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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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FQ1과 FFQ2 간 단순당 섭취수준의 분류일치도 (n=108)



- 27 -

3.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상대타당도 평가

1) 탄수화물 섭취량 비교와 상관분석

Table 4에서 보듯이 식품섭취빈도 조사지(FFQ)와 5일 간의 식사일기로부

터 탄수화물 섭취량을 paired-t test로 비교한 결과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서는 284.3 ± 87.0 g 이었으며, 식사일기에서는 276.9 ± 64.6 g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의 pearson 상관계수는 식품섭취빈도 조사

지와 식사일기 간 0.507 (p<0.001)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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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FQ와 식사일기의 탄수화물 섭취량 (n=58)

FFQ vs 식사일기 p

284.3 ± 87.01) 276.9 ± 64.61) 0.7163)

r= 0.5072) <0.0014)

1) mean ± SD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 paired-t test
4)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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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수화물 섭취수준의 분류일치도

Fig. 6은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 간 섭취수준 분류 결과의 일치

정도이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로부터 산출된 탄수화물 섭취 수

준에 따라 대상자를 4분위로 분류한 후 동일 대상자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와 식사일기 간 섭취수준 분류 결과의 일치정도를 알아보았다. 약 36.6%의

대상자가 동일 수준에 해당되었으며, 동일 및 바로 옆 수준으로 범위를 확

장하였을 때 78.9%의 대상자가 분류되었다. 불일치 비율은 약 3.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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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FQ와 식사일기의 탄수화물 섭취수준 분류일치도 (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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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FQ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에 따른 식사일기 자료의 섭취량 비교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조사된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이 증가할수록

식사일기에서 조사된 섭취량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식품섭취빈도 조

사지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의 섭취수준에 따라 각 3분위로 분류하여 각 군

의 식사일기 섭취량을 확인하였다(Table 5, 6). 비교한 항목에는 탄수화물,

주요 탄수화물 급원식품군, 주요 단순당 급원식품군이 포함되었다. 식품섭취

빈도 조사지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240g미만, 240g이상 300g미만, 300g이상

인 대상자로 나눈 후 각 군 간의 식사일기 섭취량을 Table 5에서 비교하였

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탄수화물 섭취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식사일기

탄수화물 섭취량과 음료 및 주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8, P=0.034). 음료 및 주류의 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탄

수화물 1분위에서 78.9g인 반면 3분위에서는 249.8g으로 약 3배 가량 높았

다. 음료 및 주류를 제외한 탄수화물 급원식품군의 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탄수화물 섭취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Table 6은 단순당 섭취수준에 따른 식사일기 주요 단순당 급원식품군 섭취

량 비교 결과이다. 단순당 섭취수준은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 의한 섭취량

이 30g미만, 30g이상 50g미만, 50g이상인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식품섭취빈

도 조사지 단순당 섭취 수준의 변화에 따라 식사일기의 당류 및 그제품, 과

일류 및 그 제품, 음료 및 주류의 섭취량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일류 및 그 제품, 음료 및 주류와 달리 당류 및 그 제품에서는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 단순당 섭취수준이 증가할수록 식사일기에서도 함께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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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FQ 탄수화물 섭취수준에 따른 식사일기 탄수화물 및 주요 탄수화물

급원식품군 섭취량 (n=58)

FFQ 탄수화물 섭취 수준 (g)

식사일기 항목
<240 240≦ ~ <300 ≥300

Ptrend
mean ± SE

탄수화물 247.8 ± 13.4 286.0 ± 14.9 298.7 ± 13.4 0.008

곡류 및 그 제품 262.6 ± 18.9 290.6 ± 21.8 304.6 ± 18.4 0.110

감자류 및 전분류 32.0 ± 12.3 36.8 ± 14.2 60.0 ± 12.0 0.121

당류 및 그 제품 10.4 ± 12.5 9.5 ± 14.5 36.1 ± 12.2 0.172

과일류 및 그 제품 185.0 ± 33.5 121.1 ± 38.7 230.9 ± 32.7 0.445

음료 및 주류 78.9 ± 55.6 139.4 ± 64.2 249.8 ± 54.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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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FQ 단순당 섭취수준에 따른 식사일기 주요 단순당 급원식품군 섭취량

(n=58)

FFQ 단순당 섭취 수준 (g)

식사일기 항목
<30 30≦ ~ <50 ≥50

Ptrend
mean ± SE

당류 및 그 제품 6.5 ± 13.2 14.3 ± 12.8 38.0 ± 12.8 0.079

과일류 및 그 제품 154.2 ± 36.4 214.5 ± 35.4 185.0 ± 35.4 0.657

음료 및 주류 119.5 ± 60.5 141.5 ± 58.9 214.5 ± 58.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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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을 파악하고자 식품섭

취빈도 조사지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근의 국민

건강영양조사와 접근 가능한 단순당 함유량 자료에 근거하여 총 37개 항목

으로 구성된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조사지에 선정된 37개의 항목수는 특정 영양소 섭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선행 연구의 항목수 30개(Magkos 등 2006), 37개(Wu 등 2009)와 유사

한 수준이다.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몇몇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Kim 등 2008; Lee 등 2010;

Park 등 2011; Yun 등 2013).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비타민 등의 섭취량은 파악할 수 있지만

단순당 섭취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최초로 단순당의 섭취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조사지로 여겨진다.

탄수화물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개인별 1일 총 섭취량 자료를 제시

하고 있으므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에 대한 음식/식품 항목 추정

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당 섭취에 대한 섭취량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조사지 개발 방법에 있어서 탄수화물과 단순당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

리하였다. 단순당에 대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항목 선정은 단순당 함유랑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경로를 통해 반정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순당 항목으로 선정된 식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

한 주요 당 급원식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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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보고한 주요 당 급원식품 및 섭취량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당

섭취량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급원식품의 종류는 비슷하였다. 보고된

당 급원 식품은 크게 주식류, 가공식품류, 과일류로 분류되었으며 가공식품

류에는 음료류, 커피류, 탄산음료, 과자 및 빵류, 가공우유, 빙과류, 후르츠

칵테일, 꿀, 쨈, 사탕, 양갱, 초콜릿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Chung(2007)의 한

국인의 당 섭취실태와 급원식품에 대한 연구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당

의 주요 급원 식품이 과일, 사탕/젤리/꿀/엿/초콜렛, 커피크림/설탕, 김치, 탄

산음료, 우유, 과일주스, 쿠키/크래커/케이크, 야채/곡식주스, 조미료, 감자/고

구마, 식빵/팬케이크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선 보도자료 및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된 단순당 항목들과 중복되는 식품항목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단순당에 대한 반정성적 접근 방법들이 비교적 타당했

다고 사료된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에게 반복 측

정한 결과 1차와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65, p=0.304). 이에 평균 섭취량 비교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재겁사신뢰도 수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2개의 식품섭취

빈도 조사지 간 탄수화물과 단순당 섭취량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

spearman 상관분석 결과 0.51-0.63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바람

직한 상관계수라 보고된 0.5~0.7(Willett 1990; Won & Kim 2000) 범위 내이

며, 국내외 신뢰도 검증 연구와 비슷한 범위로 안정적인 상관계수 수준으로

판단된다. Yon (2001)은 3주 간격으로 2회 반복 조사하여 실시한 신뢰도 검

증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의 pearson, spearman 상관계수 모두 0.6으로 확인

하였다. Wu 등(2009)의 비타민 D 섭취 수준 파악을 위해 개발한 조사지의

신뢰도 연구에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0.66이었다. 호주에서 Swie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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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연구 중 PUFA 섭취량의 상관계수는 0.48~0.78이었으며, 인도의

Mohammadifard 등(2011) 연구에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의 상관계수는

0.45~0.55 (p<0.001)의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탄수화물 및 단순당에 대한 섭취수준을 각각 5분위로 분류한 후 1, 2차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 간 섭취수준 분류 결과의 일치정도를 알아본 결과, 탄수

화물과 단순당의 분석결과 모두 유상한 양상을 보였다. 탄수화물의 경우는

같은 군으로 일치하는 비율은 43.51%이었고 근접비율은 76.85%이였으며, 단

순당은 일치 비율은 37.04%, 근접비율은 67.6%였다. Han 등(2012)의 가임

여성을 위한 엽산섭취빈도 조사지 개발 연구에서는 엽산 섭취량에 따라 4분

위로 나누어 교차분류의 일치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확인

한 결과 같은 분위로 유지되는 비율은 36.1%, 같거나 근접한 분위에 속하는

비율은 83.5%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류 일치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타당도 평가하기 위해 5일 식사일기와 비교하여

Pearson 상관계수로 살펴볼 때 탄수화물에 대한 상관계수가 0.51(p<0.001)

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Wu 등(2009)은 7일간의 식사일기를 통해 타당

도를 평가한 결과 1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53,

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간의 상관계수는 0.61로 본 연구보다 약간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한편, Ji 등(2008)의 연구에서는 4일간 식사일기와 에너지

섭취량 평가를 위한 설문지 간의 탄수화물 상관계수가 0.5로 나타났으며,

Yon (2001)에서는 3일간 식사일기와의 상관계수가 0.4-0.5로 본 연구와 비

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상관정도를 보였다.

식사일기로부터 산출된 탄수화물의 섭취수준을 4분위로 분류하여 FFQ와

식사일기의 분류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일치비율은 36.55%, 근접비율은

78.9% 아울러 불일치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MagKos 등 (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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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가 같거나 근접한 수준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보다 다소 높은 일치율

을 보였으나, Yon (2001)에서는 35%가 일치비율로 분류되어 본 연구와 비슷

한 일치율을 보였다. Won 등 (2002)은 3일의 식사일기와 식품섭취빈도 조사
지의 탄수화물 섭취수준 비교에서 41%가 같은 분위에 분류되었으며 1차 근
접 분위까지의 일치도는 78%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현재 국내에는 음식/식품으로 인한 당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성

분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당 섭취에 대한 상대적

타당도 평가를 위해 식사일기 자료로부터 개인별 단순당 섭취량 산출이 어

려웠다. 이로 인하여 다각적인 타당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

다. 하지만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단순당 섭취수준에 따른 식사일기 주요 단순

당 급원식품군 섭취량 비교에서 당류 및 그제품의 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

(p=0.079)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타당도는 검증이 되었다고 사료

된다. 둘째, Willett(1998)에 의하면 타당도 평가를 위한 기준방법(gold

standard)은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법과 측정오류가 상관되지 않으면서 식이

섭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응답자의 협조를 고

려하여 4일 이내로 반복 측정한 식이 기록법 또는 회상법이 적절하다고 제

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평가 기준으로 1번의 24시간 회상

법과 4일의 식사일기로 총 5일의 식사기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식사일기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상자 수가 신뢰도 평가에 비해 약 절반가

량 수준이었다. 비교적 적은 대상자 수는 타당도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 여겨진다. Kim 등(2010)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타당도 평가는 282명

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활용하였다. Lee 등(2002)의 연구에서도 50세

이상 208명, 65세 이상 869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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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24시간 회상법으로 식품

섭취빈도 조사지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Bowen 등 2012; Magkos 등

2006; Paik 등 2005; Won 등 2002). 3일의 식사일기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의 타당도를 검증 한 경우 조사 대상자수는 144명이였으며(Won & Kim

2000), Yim 등 (2003)은 117명을 대상으로 3일의 식사일기를 기준으로 타당

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 평가 기준으로 1번의 24시간 회상법

과 4일간의 식사일기를 이용한 것은 앞선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

교적 조사일수가 많은 편이다. 이는 직장 생활, 잦은 모임과 외식 등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내 변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의 장점으

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이 탄수화물 및 단순당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합리적인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 수준을 신속하

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뿐만 아

니라 타 연령의 조사도구 개발, 탄수화물 및 단순당 관련 영양교육 등의 기

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

량과 만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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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식품섭취빈

도 조사지를 개발하고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2008년~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20

세~70세의 총 11,628명의 24시간회상자료를 활용하였다. 탄수화물의 경우 절

대섭취량과 개인간 섭취량 변이에 공헌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단순당의

경우 단순당 관련 다빈도/다소비 항목을 바탕으로 항목을 선정하여 최종 37

가지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준거기간은 최근 한 달

이며, 9개의 빈도구간과 50%, 100%, 150%의 3가지 섭취량으로 구성하였다.

2. 동일인에게 두 번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실시하여 확인된 탄수화물

및 단순당 평균 섭취량은 크게 다르지 않아 만족스러운 재검사 신뢰수준으

로 나타났다. Pearson 상관계수와 Spearman 상관계수도 0.51-0.63으로 높은

상관성으로 관찰되었다. 1차·2차 식품섭취빈도 조사에서 조사된 섭취수준에

대한 분류 일치비율은 탄수화물이 43.51%, 단순당이 37.04%이었으며 불일치

비율은 1%미만, 2.8%정도로 나타나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량 집단을 가

려내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에서 조사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1일의 식사일기와

비교한 결과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에 차이가 없었으며 Pearson 상관계수는

0.51로 만족스러운 상관성을 보였다.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와 식사일기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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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섭취수준 분류 일치도는 36.6%, 근접비율 78.9%로 적당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

을 보였으므로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다양한 연구에서 탄수화물 및

단순당 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간편한 식이평가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이었던 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 개발된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에 대한 다각적인 타당도를 검증한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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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brief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o assess carbohydrate and simple sugar consumption of Korean 

adults

Jeong, Na Ra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d th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FFQ) simply for assessing Carbohydrate and 
Simple sugar intake among adults in Korea. 
 The 24-hour recall date of 11,628 subjects aged 20~70 years from 
2008~2010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were used as basic data. The FFQ items about 
carbohydrate were developed by selection of major foods or dishes 
on the Contribution analysis and between-person variation in nutrient 
intakes on stepwise multivariate analysis. The FFQ items about simple 
sugar were developed by Qualitative methods using the multiple 
pathway because food composition database for simple sugar content 
has not been completely built in Korea. Finally, 37 item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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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the FFQ. We tested reliability in recruited 107 adults 
through the FFQs which were carried out twice at month intervals. In 
addition, Nutrient intakes by the FFQ was validated with comparing 
the result of 24-hour recall and 4-day diet record.   
 Assessing the reliability, the results comparing carbohydrate and 
simple sugar intakes from FFQ1 with those from FFQ2 showed that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ranged from 0.511 to 0.625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arbohydrate and 
simple sugar intake between FFQ1 and FFQ2. 43.5%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quartile and 76.9% into the same or adjacent 
quartile divided by carbohydrate intake. 37.04%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quartile and 67.6% into the same or adjacent 
quartile divided by simple sugar intake. 
  On determining the validity, the level of carbohydrate by the FFQ 
and 5-day diet record were 284.3 ± 87.0g and 276.9 ± 64.6g, 
re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rbohydrate 
intakes from the two method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wo methods were 0.51 for carbohydrate (p<0.001). 
36.6%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quartile and 78.9% into 
the same or adjacent quartile divided by carbohydrate intake.  
 On the whole, the result of this study seemed to be in good 
agreement with other studies. Therefore, the FFQ developed by this 
study would be useful and valid tool to assess the carbohydrate and 
simple sugar intakes for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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